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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자료에 나타난 한국인 국제결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석

최 연 실(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Ⅰ. 서  론

199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이란 매우 드문 현상이었고, 주로 여성들의 문제로 

여겨졌으며,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도 특정국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는 국제결혼과 관련해서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국제결혼 자체가 크게 증가되었고, 여

성보다는 오히려 남성이 더 많이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국제결혼 배우자의 국적도 보다 다양화

되었다. 통계청(2008)의 뺷2007년 혼인․이혼 통계뺸에 따르면, 2007년 한국인의 국적을 지닌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는 38,491건이다. 이를 1990년의 국제결혼건수 4,710건에 비교해보면 8.2배 증

가한 수치이며, 2007년 전체 혼인 건수가 342,592건임을 감안하면 이는 2007년에 한국에서 결혼한 

열 쌍 가운데 한 쌍은 국제결혼을 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증가는 한국의 전체혼인건

수가 증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2008년 2월 다문화

가족지원법의 출범을 이루는 배경이 되었다. 한국 남성과 여성의 국제결혼은 그 성격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있어서 확연하게 대비된다.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은 1995년 이후 빈도에 있어서 한국 여성의 

국제결혼보다 월등하게 많아졌으며, 이러한 양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는 외국인 여자배우자의 국적이 중국과 일본, 그리고 외국인 남자배우자의 국적이 일본과 

미국에 절대다수가 집중되어 있었으나, 세계화 및 국제교류의 활성화로 인하여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보다 다양해지게 되었다(김두섭, 2006). 

한국 사회에서는 국제결혼의 발생 배경과 전개 양상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혼재되어왔다. 

근대 이후를 거슬러 볼 때, 일제시대의 식민지 지배, 징병, 징용, 한국동란 이후의 미군 주둔 경험 등 

어두운 측면에서 시작하는 한국 국제결혼의 역사는 1960년대 이후에 베트남 참전으로 인해 새로운 국

면으로 접어들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광부나 간호사들의 독일 파견은 한국인의 국제결혼 가능성을 상

당히 높이게 되었다. 그 이후 한국 사회가 경제성장을 이룬 후에는 해외여행 자율화나 해외 유학생

의 증가, 혹은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교류 증가로 국제결혼의 발생빈도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의 내용과 성격은 1990년대 이후 증가된 외국인 노동자, 특히 아시아권에

서의 노동력 유입에 따라 급격하게 변모된다. 특히 이 시기 이후 한국인이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하는 것은 그 이전 한국인들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과는 성격이 많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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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1998년 국적법이 개정되기 이전 제3세계에서 건너온 외국인 남성 노동자와 한국 여성이 결

혼한 경우에는 외국인 남편은 한국에서 거주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오직 가족을 임시 방

문하는 권리만을 지닌 실정이었으며, 이와 같은 결혼을 한 여성의 경우 본인도 외국인 노동자 남편

의 주변적 지위를 수여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전수현, 2002).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에서 한국교포인 조선족들이나 중국인들의 한국 노동시장 유입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국제결혼의 발생은 더욱 빈발하는 추세이며, 일본과의 국제결혼은 꾸준히 유지되어온 실정

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한국연예산업의 진출로 인한 한류열풍은 중국, 일본, 동남아 국가 사이에서 

일반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한국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이들 지역과의 적극

적인 상호교류나 활동도 주목할 만한 추세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이 국가들 사이에서 미래 세대

들의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볼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정서들이 조금씩 사라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1),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은 양극화의 방향으로 진

행되어왔다. 즉 한국 사회는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전수현, 2002). 외국인을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에 이중적인 잣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인의 문화적 편견이 이중적이어서 서구문명국가에 대해서는 사대주의와 함께 다소 열등의식이 깔린 

불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제3세계인들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행태는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와 

인종주의(racism) 같은 문화심리적인 경향을 깔고 있으며, 후진국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우월의식을 과시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족의 증가

로 이러한 양극화된 방향이 점차 해소되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실정이다. 

국제결혼은 사적이면서도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의 결합인 결혼이라는 형식 안에 일종의 문화접변 현

상이 내용으로 스며있다. 따라서 이질적인 문화 혼합이나 침투로 인하여 포용이나 이해가 바탕이 될 

때는 가족관계 안에서 풍부한 내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문화나 언어, 소통의 차이에 의한 오

해나 소외가 발생할 경우에는 미묘하고도 심각한 마찰이나 갈등을 유발해 가정의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을 둘러싸고 작용하는 정치적․경제적․역사적․사회적․문화

적 환경의 영향력과 결혼 내부에서 복잡하게 전개되는 내적 역동성의 문제는 국제결혼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층위에서 접근되어질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국제결혼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면, 1980년대 말까지는 국내에서 수행된 국제결

혼에 대한 연구란 주로 미군 아내와 한국인 여성에 대한 것으로, 이들은 남편을 따라 곧 미국으로 이

주하였으므로 국내보다는 미국에서의 이들의 적응에 대한 연구가 몇 편 있을 뿐이다(박종삼, 1982; 송

성자, 1974; Kim, 1972, 1977; Lee, 1981; Yuh, 2002). 199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 사회에서의 국제

결혼이란 가난한 한국의 딸들이 주로 미국으로 또는 일본으로 혼인이주를 떠남이 대부분이었고, 국내

에서 외국인과 결혼해 사는 것은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내로의 혼인이주가 증가

하자, 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그 주체에 따라 정부, 이주여성 

1) 2003년 리서치 앤 리서치는 조사대상 600명에게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한다면 허락하겠는가’ 하고 물었더니 45%는 ‘본인이 원한다면 허락’, 54%는 ‘본인

이 원해도 불허’라고 대답했다. 미혼남녀에게도 유사한 질문을 한 결과, 60%는 ‘사랑한다면 결혼할 수 있

다’, 40%는 ‘사랑해도 결혼은 곤란하다’고 해 부모보다는 국제결혼에 적극적이었다. 자료출처: 2003년 9월 
20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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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외국인 주부를 지원하는 단체, 특정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계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정부(교

육인적자원부 외, 2006; 설동훈 외, 2005; 여성가족부, 2005, 2006; 여성개발원, 2005; 이순형 외, 2006)

나 이주여성지원단체(석원정, 2004; 이금연, 2003; 최근정, 2003)는 한국 사회의 국제결혼에 대한 전반

적인 현황을 소개하였고, 특히 이들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의 사례(광주여성발전센터, 2003; 위홈, 2003)

를 보고하고 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내 외국인 주부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례

(김애령, 1998; 민경자, 2003; 이윤애, 2004; 정기선 외, 2007; 정일선, 2006; 충북도청, 2004; 한영현, 2006)

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수개월 이상 이주여성 및 외국인 주부를 지원

하는 단체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한 풍부한 사례를 전하는 연구들도 발표되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중국교포 여성에 대한 연구(민가영, 2004; 성지혜, 1996; 홍기혜, 2000)와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특히 

아시아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여성간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김정선, 2004; 윤형숙, 2004a, 2004b; 조

성원, 2000; 전수현, 2002), 중산층 한족과 한국인의 결합을 중심으로 한․중 국제결혼을 다룬 최연실 

외(2007)의 연구는 이들의 국제결혼의 과정과 적응 및 갈등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 밖

에 한국사회에서 국가간 노동이주에 관련된 연구(이혜경, 2004,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나 부부 

연구(김민정 외, 2006; 김오남, 2006a, 2006b: 김이선 외, 2006; 김현미, 2007; 양순미․정현숙, 2006; 윤

형숙, 2005; 이수자, 2004; 최연실, 2007)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이

란 현상이 가시화된 이후인 2000년대, 특히 중반 이후에는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시도되었다.

현재까지 발표된 국제결혼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은 전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설동훈 외, 

2005; 여성가족부, 2005, 2006)도 있으나, 대부분이 소수의 국제결혼가구에 대한 면접조사나 실태조

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국제결혼에 관한 대규모 자료를 분석한 인구학적 연구는 소수(김두섭, 

2006; 최연실, 2005)이다. 하지만 국제결혼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사회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한

국 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자료의 체계적인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진행되는 국제결혼의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하고 국제결

혼한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총체적인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의 상황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구통계자료 분석을 통

해 한국 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국제결혼의 발생원인

을 고찰한 후,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의 양상과 추이, 국제결혼의 특성들을 개략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향후 증가할 것이 예견되는 한국 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을 위한 정

책 수립이나 문제점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방법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 축적의 의

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Ⅱ. 한국 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의 발생 원인

일반적으로 국제결혼이 발생하는 배경을 탐색해 보면, 정치적․역사적 차원에서의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의 역사, 경제적 차원에서의 노동력 이동이나 유입, 문화적 차원에서의 연예, 관광, 유학 등의 

상호교류, 그 밖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정보기술산업 등의 발달로 인해 사회적 차원에서 우편이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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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을 통한 중매기관의 활성화 등을 거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결혼의 발생을 다룬 대표적인 연

구들을 살펴보면, 김두섭(2006)은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를 혼인적령인구의 불

균형으로 인한 혼인력(nuptiality)의 변화로 이해하고, 이를 초래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크게 두 가지, 

즉 성/연령 인구구성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구분한다. 한편, 설동훈(2006)은 국제결혼 이주의 메커

니즘에 작용하는 요인으로 세계체제적 조건, 송출국의 상황, 한국의 결혼시장과 법․제도, 국제결혼 중

개자 등을 거론한다. 다음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세계체제적 조건, 송출국의 상황, 성/연령 

인구구성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의 발생 원인을 제시한다.

1. 세계체제적 조건

최근에 이르러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에 따라 국경을 초월하여 자본, 정보와 인적 자원의 이동이 급

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구조조정과 고용기회의 변화, 인터넷과 범국가적 대중매체

의 공유, 여성지위의 향상은 결혼에 관한 규범, 가치관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

다(김두섭, 2006).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차원에서의 노동력 이동은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국제결혼의 원인 중 단연 주

목을 받는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간 노동이동에 있어 여성화 현상(feminization of migration)이 주목

받고 있다. 노동이동의 여성화 현상이란 국가간 이주자의 50% 이상이 여성이라는 것으로, 과거 국가

간 노동이동에 있어서 여성은 고국에 남겨지는 자이거나 남편과 가족을 따라 수동적으로 이동하는 자

(tied-mover)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여성이 주도적인 이동의 주체라는 사실이 부각된 것이다(이혜경, 

2004). 이러한 현상이 야기되는 원인은 우선 노동유입국의 측면에서는 주로 간호사(간병인), 가정부, 연

예인 등 대표적인 세 가지 여성 직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국가간 노동이주와 관련된 혼인이주를 보다 본격적으로 다룬 학자는 Truong(1995), Piper(1997), 

그리고 Yu(2001)이다. 우선 Truong(1995)과 Yu(2001)를 살펴보면, 그들은 우편주문신부를 경제적 이주

자로 파악하며, 특히 이들의 “재생산노동자(reproductive workers)”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선진국(노

동유입국)의 가사서비스 부문의 재생산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제3세계(노동송출국) 여성을 이주노

동자로 또는 혼인이주자로 불러들이며, 이는 재생산(노동)에 있어서의 국제분업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Truong, 1995:142-143).

Piper와 Mina(2003)는 최근 국제이주의 흐름 속에서 여성이주자를 우편주문 신부나 부인(wife) 아

니면 가정부나 유흥업 종사자 등의 노동자(worker)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보다는 이들을 부인과 노동자

의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 이유는 그 여성들이 노동자로 이주

하였다가 현지의 남성과 혼인해 부인이 되기도 하며, 우편주문 신부로 혼인이주 하였다가 노동자가 되

기도 하는 등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설동훈(2006)은 국제결혼 이주의 메커니즘을 이루는 세계체제적 조건과 관련해서, 선진국과 저개발

국간의 발전 격차가 심화되어 선진국 남성이 저개발지역 여성에 대한 착취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

한다. 즉 가난과 실업이 만성화된 국가의 여성은 자신과 가족의 경제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유

한 나라의 남성과 결혼을 통해 이주하는데,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성’과 ‘전지구화’ 및 ‘이주’현상으로

부터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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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현상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저개발국의 젊은이들이 노동

을 목적으로 한국사회에 이주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저개발국으로부터 노동인력

의 유입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연결망을 이용하여 이들의 고향이나 출신국가로부터 혼인이주가 이루

어지게 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노동이주자와의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김두섭, 2006).

2. 송출국의 상황

노동송출국의 측면에서는 최근 국가간 노동이주가 과거 ‘이민’으로 대표되던 노동송출국에서 노동

유입국으로 ‘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아니라, 최근 세계화 추세와 맞물려서 일시적 이동과 순환이

동이 급증하여, 국가간 이주가 ‘상시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흐름이 되었다. 극심한 빈곤과 실업에 

시달리는 저개발국의 여성들은 계층 상승의 꿈을 지니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이동하는데, 그

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가난이다. 

노동송출국의 가족들은 가구원 중 노동송출국으로의 입국과 취업이 용이하고, 그리고 벌어들인 

돈을 가장 잘 모을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하려는 가족전략을 세우게 되고,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여

성이주자가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로 해외 취업의 길에 나서는 것보다 국제결혼을 하는 것

이 비용이 훨씬 덜 들기 때문에, 빈국의 저소득층에 속하는 젊은 여성들이 결혼이민자가 된다. 이들은 

주로 내국인 여성들이 결혼을 꺼리는 농촌 및 도시 하류층 남성의 배우자로 들어오게 된다. 

대부분의 송출국 정부는 자국인의 해외취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동시에 자국여성의 국제

결혼이주에 대하여는 방관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송출은 그 나라의 중요한 외화 획득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다(설동훈, 2006).

3. 성/연령 인구구성의 변화

혼인력 변화와 국제결혼 증가의 인과구조에 관한 설명틀을 제시한 김두섭(2006)의 연구에서는 한

국사회에서 혼인적령인구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 성/연령 인구구성 변화의 원인으로 출산력 저하, 

출생성비의 상승, 농촌-도시 인구이동을 들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국사회에서의 

출산력의 급격하고 지속적인 저하가 혼인적령기 남녀인구의 균형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출산력은 

1960년대 초반 이후 급격히 저하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초저출산 상태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출

산력이 지속적으로 급감하면 연도별 출생코호트의 규모가 점점 작아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는 전통적으로 남자가 자신보다 연하의 여자 배우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출산력의 급격

하고 지속적인 저하는 해당 출생코호트가 혼인적령기에 이르렀을 때 여자인구가 남자인구보다 작아

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출생성비의 상승은 혼인적령인구의 남녀불균형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

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래 태아의 성을 판별하는 의료기술이 보급되면서 남아의 선별출산

으로 인해 출생성비가 매우 높아졌다. 높은 수준의 출생성비와 함께 출생아수의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남자의 혼인연령이 여자보다 높게 유지되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혼인적령기에 도달하는 남자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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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모는 여자인구보다 심각하게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서 배우자선택과정에서 과부족현상이 나타

나 초혼연령을 상승시키고 미혼율을 높이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특히 배우자선택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결혼 시기가 늦어지거나 독신자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셋째, 남녀의 어느 한 쪽에 선택적인 인구이동 역시 혼인적령인구의 남녀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한 성 선택적인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발생하면, 지역에 따라 성비의 불균

형이 초래되고 혼인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1980년대 후반 이래 농촌지역에서는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노총각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젊은 여자인구가 대규모로 도시로 빠져나감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혼인적령기 

남녀인구의 균형이 깨어진 데 기인하는 것이다. 

4. 가치관의 변화 

성/연령 인구구성의 변화와 함께, 김두섭(2006)이 제시한 한국 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의 증가를 가져

온 또 다른 사회구조적 요인은 가치관의 변화이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이 깊은 것은 양성평

등 관념의 확산과 세계화 추세인데, 이에 따라 특히 한국 사회에서 젊은 여성들은 결혼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에 따른 혼인시장의 압박은 국제결혼의 증가를 포함하여 혼인력 변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양성평등 관념이 널리 확산되어 결혼을 하면 자신의 일과 자아실현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점차 늘고, 특히 높은 교육을 받고 경제적 자립 능력을 지닌 여성

들일수록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결국 혼인적령인구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혼인시장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경제적 자원에 대한 친족 중심의 지배체제가 현저

하게 약화되어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혼인 시기, 배우자의 조건, 혼인 절차 등에 관련해서 전통적 규범

과 가치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아울러 세계화는 젊은이들의 외국 유학, 방문 및 경

제활동의 기회 확대를 통해 외국과의 교류를 증가시킴으로써 외국인과의 접촉기회를 많아지게 하고, 

이에 따라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도 현저하게 약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간 인력교류가 확대

되고 체류기간이 길어지면 국제결혼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아진다. 

요컨대, 여성지위의 향상, 여권의 확대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와 아울러 세계화에 따른 국가간 인적 

교류의 확대는 국제결혼의 증가를 포함하여 혼인력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

고, 이는 특히 한국여성들의 국제결혼을 설명하는 데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Ⅲ. 한국인의 국제결혼에 나타난 양상과 추이

1990년대 이후에는 한국 국민이 국제결혼을 위해 해외로 이주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든 반면, 외국

인이 한국으로 혼인하여 들어오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여성에게 한국의 위

상이 높아져 혼인이주로서의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였고, 국내에 이미 들어와 일하고 있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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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의 성별 추이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외국인 남편

외국인 아내

5,015
7,304

5,228
10,006

4,896
11,017

6,444
19,214

9,853
25,594

11,941
31,180

9,482
30,208

9,351
29,140

계 12,319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39,690 38,491

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접근일: 2008/05/11).

<표 1> 한국의 국제결혼 총수와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의 성별 추이(2000년-2007년) (건수)

근로자와의 국제결혼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결혼 총수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

부터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1>, <그림 1> 참조). 이러한 감소 추세가 뚜렷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현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의 추이를 더 

지켜보아야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지만, 현재로서는 국제결혼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을 보면,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2002년 이후 2005년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은 그 증가의 폭이 완만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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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접근일: 2008/05/11). 

<그림 2>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 추이

1.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그림 2>는 2001년 이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을 보여준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 남성은 중국, 베트남 및 일본 여성과 주로 혼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급격하게 결혼

이 증가한 국가는 중국이다(통계청, 2007). 

한국 남성과 중국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1990년대 이후 증가하다가, 1996년 중국교포 여성의 

‘위장결혼’이 사회문제가 되자, 중국교포와의 국제결혼이 크게 감소하였다. 중국교포 여성과의 혼

인이 감소한 이유는 한․중간의 결혼절차 상의 까다로움(1996-2003), IMF 경제위기(97-98년) 및 

국적법 개정(1998)의 여파 때문이었다(이혜경, 2004: 105-106). 하지만 <그림 2>를 통해보면, 한국

인 남성의 중국여성과의 결혼은 다시 증가하여 2001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외

국인 여성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중국(중국동포) 여성이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한국남자와 결혼하는 중국여자 증에서 한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가 

관찰되지만, 중국 조선족과의 결혼건수는 앞으로도 증가추세를 이어갈 것이라 전망된다. 그 이유

는 한국 정부가 3D 업종의 노동력 부족을 완화시키고자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

면서 중국 조선족의 경우에는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중국 조선족은 친지

방문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의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으로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

른 한국 이주의 기회 확대는 국제결혼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김두섭, 2006). 

외국인 부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들어,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동남아시아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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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접근일: 2008/05/11). 

<그림 3> 한국여성과 혼인한 외국인 남성의 국적 추이

러시아, 몽고 등으로 확산되는데, 이는 이러한 국제결혼의 대부분이 결혼중개업체의 대단위 알선에 

기인한 바 크다(김두섭, 2006; 이혜경, 2004).

2.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한국인 여성의 외국인 남성과의 혼인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에 비하여 그 건수가 

확연히 적고, 외국인 남성의 국적 분포가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통계청, 2007)(<그림 3> 참조).

<그림 3>을 통해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에서의 전체적인 국적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인과의 결혼이 점차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증가 추세로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를 구성하는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남성과의 결혼도 언급이 되지만(이혜경, 2004: 109), 아직까지 상대적으

로 그 비중은 미미한 형편이다. 한국 여성은 주로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남성과 혼인을 한 것

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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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접근일: 2008/05/11). 

<그림 4>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국적별 추이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일  본

중  국

미  국 

12,647
9,271

228

9,266
7,362

213

8,054
4,688
1,514

5,775
2,883

280

7,304
3,586

235

9,76
7,001

265
기  타 778 616 848 1,364 2,352 1,764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일  본

중  국

미  국 

959
7,041

267

1,242
13,373

323

1,224
18,527

344

1,255
20,635

285

1,484
14,608

334

1,665
14,526

377
기  타 2,750 4,276 5,499 9,005 13,782 12,572

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접근일: 2008/05/11). 

<표 2>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국적별 수치(1996년-2007년)

Ⅳ. 한국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 국제결혼의 대상국가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배우자의 대상국가도 변화하고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림 

4>, <표 2>를 보면 1996년에는 일본여성이 한국남성과 가장 많이 결혼하였는데 비하여, 2007년에

는 한국남성과 중국여성이 결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51%),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여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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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접근일: 2008/05/11). 

<그림 5> 2007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 비교

결혼(24%)으로서, 이는 한국인 남성의 일본 여성과의 결혼(6%), 필리핀 여성과의 결혼(5%)을 능가

한다(<표 2>, <그림 5> 참조).

1996년 중국동포 여성의 ‘위장결혼’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는 1996년 9월부터 중국과 양해각

서를 체결하여 한국인과 중국인간의 혼인절차를 까다롭게 변경하였다. 그리고, 1997년 11월 18일 

국적법을 개정하여 1998년 6월 14일부터 새로운 국적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국적법 중 국제결

혼과 관계가 있는 것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적취득에 있어서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폐지한 것으

로, 그간 외국인 여성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즉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2년이 지난 후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귀화를 신청할 수 있었다. 

1998년 국적법의 개정으로 남녀차별적인 요소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법 개정의 이면에는 

중국동포를 위시한 외국인 여성의 위장결혼을 막는다는 취지가 있었다. 한편, <그림 4>에서 보듯이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감소추세는 IMF 경제위기로 대표되던 당시의 경

제적인 상황도 투영된 것이다. 그러나 1999년 이후에는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거의 2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1999년 

8월부터 결혼알선기관의 설립이 그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자, 이러한 결혼알선기관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700여개의 국제결혼 중매기관이 생겼다고 한다(한겨

레 21, 20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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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접근일: 2008/05/11). 

<그림 6>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국적별 추이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일  본

미  국

중  국

1,789
965
191

1,670
902
151

1,818
981
514

2,649
1,190

234

2.,941
1,095

218

3,011
1,132

222
기  타 354 459 821 722 761 863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일  본

미  국

중  국

2,377
1,210

272

2,613
1,237
1,199

3,378
1,348
3,621

3,672
1,413
5,042

3,756
1,455
2,597

3,684
1,344
2,489

기  타 1,037 1,395 1,506 1,814 1,674 1,834
자료:통계청(2007). http://www.kosis.kr.(접근일: 2008/05/11). 

<표 3>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국적별 수치(1996년-2007년) 

다음으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의 국가를 살펴본다. <그림 6>, <그림 7>, <표 3>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의 국적별 규모를 보여준다. 먼저 <그림 6>, <표 3>에 의하면, 

1996년에는 한국인 여성이 일본인 남성, 미국인 남성 순으로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2007년에는 일

본인 남성, 중국인 남성 순으로 국제결혼을 많이 한다. <그림 7>을 보면, 2007년 국제결혼 한 한

국인 여성의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일본(39%), 중국(27%), 미국(14%), 캐나다(4%) 순이었으며, 이

들 네 국가가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2003년까지 일본과 미국이 가장 많

았으나, 미국인과의 결혼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고 일본인과의 결혼은 1997년 감소하다가 1998

년 이후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IMF 경제위기의 여파로서 이들은 특히 신용불량자의 국내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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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접근일: 2008/05/11). 

<그림 7> 2007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의 국적 비교

방법의 하나로 일본 남성과의 결혼이 증가하였다고 한다(문화일보, 2004/03/11, 27면)2). 

주목할 현상은 한국 여성과 중국남성이 결혼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 2004년에는 3,621건으로 

2003년보다 202%나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2003년까지는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의 결혼이 가장 

많았는데, 2004년부터 양상이 바뀌어 ‘한국 여성․중국 남성’쌍이 수위로 올라선 것이다. ‘한국 여

성․일본 남성’의 결혼은 2006년부터 다시 늘어 2007년 현재는 한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표 3> 참조). 한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에서 외국인 남편의 국적 분포

는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에서 외국인 부인의 국적 분포와 비교해볼 때, 일본, 미국, 캐나다, 호

주 등 선진국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그림 7> 참조). 

2. 국제결혼에서의 재혼 비중3)

<표 4>와 <표 5>는 한국인의 국제결혼에서의 재혼비율을 보여준다. 2001년부터 2007년 동안에 

한국 남성의 내국인 간 결혼에서는 16.5~18.9%가 재혼이었는데,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의 

경우에는 32.6~45.3%가 재혼자였다(<표 4> 참조). 그리고 이러한 재혼 현상은 한국인 여성의 국제

2)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이, 최근 일본인 남성을 주로 소개하는 전문 중매기관도 생기고 있어서, 2004년 

인터넷상의 국제결혼 알선기관 가운데 외국인 남성을 소개하는 기관이 12개소로 그 가운데 10개소가 일

본인 남성을 소개하고 있었다(이혜경, 2004).
3)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국제결혼자의 결혼지위는 알 수 있으나 인구통계상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결혼 지위는 파악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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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국내결혼 16.5 17.2 18.4 18.2 18.9 16.7 16.6
국제결혼 32.6 33.2 41.0 45.3 43.2 35.4 36.6
미  국

일  본

중  국

필리핀

베트남

28.0
13.0
38.6
20.3
26.3

29.8
14.6
40.8
20.0
27.4

30.7
16.3
48.3
21.9
29.3

33.4
12.0
52.5
28.8
27.6

26.3
12.0
52.5
28.9
25.6

22.8
11.6
47.1
29.5
24.8

23.6
12.4
46.6
32.1
26.1

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접근일: 2008/05/11).

<표 4> 한국남성의 국제혼인 중 재혼비율(2001년-2007년)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국내결혼 16.5 17.2 18.4 20.4 21.1 18.0 18.0
국제결혼 37.5 34.2 41.5 51.9 54.5 42.5 40.7
미  국

일  본

중  국

파키스탄

기  타

22.3
52.2
22.4
37.5
18.5

20.2
52.6
38.6
45.2
17.2

23.1
49.5
68.8
53.9
28.2

22.5
49.0
77.0
50.5
40.3

20.5
47.2
79.2
59.4
22.5

18.1
43.5
68.7
64.5
16.5

20.5
42.6
64.0
57.5
17.2

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접근일: 2008/05/11).

<표 5> 한국여성의 국제혼인 중 재혼비율(2001년-2007년) (%)

결혼에서도 발견된다. 2001년부터 2007년 동안에 한국 여성의 내국인 간 결혼에서는 16.5~21.1%

가 재혼이었는데,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의 경우에는 한국인 남성보다 그 비율이 높아 

34.2~54.5%가 재혼자였다(<표 5> 참조). 

이러한 현상은 부인의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2001년과 2007년 사이에 중국(교포)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은 38.6~52.5%가 재혼자로, 재혼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일본 여성과 결

혼하는 경우에는 재혼자의 비율(11.6~16.3%)이 가장 낮았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

혼은 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나, 1999년 이후 국제결혼 알선업

체가 증가하면서,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국제결혼은 재혼을 하려는 한국 남성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내국인과 이혼한 남성들은 그들의 재혼 상대로 중국(교포) 여성을 가장 선호하는 경

향이 있다(최연실, 2005)(<표 4> 참조). 2001년과 2007년 사이 재혼하는 한국 여성이 가장 많이 결

혼하는 상대는 한국 남성과 마찬가지로 중국(22.4~79.2%)이며, 그 외, 일본(42.6~52.6%)과 파키스탄

(37.5~64.5%)도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 여성의 재혼비율이 높은 국가들인데, 흥미로운 것은 한국 여성

의 일본 남성과의 국제결혼에서는 재혼비율이 점차 낮아져 가고 있는데 비하여, 파키스탄 남성과

의 국제결혼에서의 재혼비율은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대체로 점차 높아진 추세이다(<표 5> 참조).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로 국제결혼 부부의 초혼여부별 분포를 제시한 김두섭(2006)의 연구에

서는 한국 남성과 중국 이외 외국 여성과의 결혼에서는 부부가 모두 초혼인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리핀, 베트남을 비롯한 저개발국 여성들과의 결혼에서는 부인

은 초혼이고 한국인 남편은 재혼인 경우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같은 연구에서 외국 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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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 한국 여성은 재혼이 초혼보다 많았는데, 외국인 남편의 국적을 보면 중국과 일본이 많았

으나, 대조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재혼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고, 중국과 일본 국적의 

남자와의 결혼에서는 부부 모두가 재혼인 경우가 높게 집계된 것이 흥미로운 사실이다. 한편,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과 중국인의 국제결혼에서 부부 모두의 재혼비율이 유독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이후부터 관찰되기 시작한 것이다. 유독 중국인과의 결혼에서 재혼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결혼가치관의 전반적인 변화와 더불어 일부 중국인들이 취업을 목

적으로 한국인과 위장결혼을 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3. 국제결혼 배우자의 연령 차이

한국 사회의 국제결혼에서 드러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남녀 모두 대체로 혼인연령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의 상당 부분이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30, 40대의 한국 남성들이 외국인 배우자와 재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김두섭, 2006).

<표 6>은 2006년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남편과 아내의 평균연령 및 부부의 연령 차이를 보여준

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의 평균연령은 40.3세이나 외국인 

아내의 평균연령은 28.8세로 연령의 차이가 11.5세나 된다. 한국인 남편에 비해 외국인 부인의 연령

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연령의 격차가 크게 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부인

의 평균연령은 35.6세이고 외국인 남편의 평균연령은 40.1세로 결혼하는 당시의 연령은 높지만, 남

편-아내의 연령 격차는 4.5세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과의 경우에 비교해 볼 때 연령의 격차는 

별로 크지 않은 편이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의 연령 차이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의 연령 차이가 가장 

큰 집단은 베트남으로 연령의 차이가 17.7세나 된다. 그리고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몽고 여성

과의 결혼에서도 연령 차이는 10세를 훨씬 넘는다. 대조적으로 일본 여성이나 미국 여성과 결혼한 

경우에는 연령의 차이가 작게 나타난다.

한국인 부인과 외국인 남편의 연령 차이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에서 가장 큰 연령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한국인 여성과 일본인 남성의 결혼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 출신의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결혼한 경우에는 연령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다. 특히 주목을 끄

는 것은 한국인 여성이 국제결혼을 하는 일본 남성과 중국 남성의 평균연령이 각각 44.9세, 39.3세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며, 이 경우에는 한국인 여성들의 평균연령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역시 대조적으로 한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는 미국 남성과 캐나다 남성은 평균연령도 낮은 편이

며, 남편․아내의 연령 차이도 작은 편이다.

4. 국제결혼 부부의 교육수준 분포

<표 7>은 2006년의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국제결혼 부부의 교육수준 분포를 보여준다. 이 표

에서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교육수준은 국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중국 여성과 베트남 여성은 고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졸 이하인데 비하여, 미국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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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 국적

남편 

평균연령

아내

평균연령

남편-아내

연령차이
N

외국인 

남편 국적

남편 

평균연령

아내 

평균연령

남편-아내 

연령차이
N

합  계 40.3 28.8 11.5 30,542 합  계 40.1 35.6 4.5 9,482
중  국

베트남

일  본

필리핀

몽  고

미  국

기  타

42.5
39.2
32.5
39.0
39.1
34.5
37.2

34.2
21.4
31.0
24.6
27.6
32.3
26.0

8.2
17.7

1.6
14.4
11.5

2.2
11.2

14,608
10,131
1,484
1,157

594
334

2,234

중  국

일  본

미  국

캐나다

기  타

39.3

44.9

33.7

31.5

32.7

38.6

36.6

30.7

29.1

30.4

0.6

8.3

3.0

2.4

2.3

2,597

3,756

1,455

308

1,366

<표 6>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남편과 아내의 평균연령 및 부부의 연령 차이(2006년)

외국인 

아내 국적

외국인 아내의 교육수준

N

한국 남편의 교육수준

N중졸

이하
고 졸

대학

이상
미 상 합 계

중졸

이하
고 졸

대학

이상
미 상 합 계

합  계 34.5 46.0 13.1 6.3 100.0 29,775 2.1 56.9 18.3 3.8 100.0 29,775

중  국

베트남

일  본

필리핀

몽  고

미  국

기  타

37.3
44.0

3.0
6.1
6.0
1.8

15.9

46.8
48.9
28.5
50.5
38.6
13.8
42.6

9.2
2.4

50.3
38.8
50.0
79.3
36.4

6.6
4.7

18.2
4.7
5.4
5.1
5.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4,608
10,131

1,484
1,157

594
334

2,234

23.1
22.2
4.3

19.2
16.9
16.2
14.7

57.0
64.2
27.0
53.4
57.9
14.7
47.4

15.9
11.6
51.4
24.3
22.1
79.3
35.0

3.9
2.0
4.7
3.1
3.0
4.5
2.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4,608
10,131

1,484
1,157

594
334

2,234

외국인 

남편 국적

외국인 남편의 교육수준

N

한국 아내의 교육수준

N중졸

이하
고 졸

대학

이상
미 상 합 계

중졸

이하
고 졸

대학

이상
미 상 합 계

합  계 12.4 42.2 36.8 8.6 100.0 8,651 13.8 45.5 32.5 8.2 100.0 8,651

중  국

일  본

미  국

캐나다

기  타

33.2
5.1
0.2
0.0
1.7

52.1
49.9
21.2

6.8
17.9

10.1
30.5
74.6
90.6
77.0

4.6
14.4

3.8
2.6
3.4

100.0
100.0
100.0
100.0
100.0

2,597
3,756
1,455

308
1,366

31.8
8.6
2.3
0.3
2.5

53.6
54.8
23.5
11.7
19.3

9.7
23.0
70.4
85.4
76.1

4.8
13.6

3.8
2.6
2.2

100.0
100.0
100.0
100.0
100.0

2,597
3,756
1,455

308
1,36

<표 7>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국제결혼 부부의 교육수준 분포(2006년)

성은 80% 정도가 대졸 이상이고, 일본, 몽고 여성 등도 대학 이상이 많으며, 필리핀 여성은 고졸

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졸 이상이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고 출신의 여성을 부인으로 맞은 

한국인 남성들은 고졸이 가장 많으며, 일본, 미국 출신의 여성과 결혼을 하는 한국 남성들은 대학 

이상이 가장 많은데, 미국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은 마찬가지로 80% 정도가 대졸 이상이다. 

한편, 김두섭(2006)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로 부부의 교육수준을 비교하는 다양

한 분석작업을 시도한 결과,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교육수준 격차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는데, 37.9%는 한국남편의 교육 수준이 베트남 아내보다 높았고, 47.8%는 부부의 교육수준이 

같았으며, 14.3%는 오히려 베트남 아내의 교육수준이 한국인 남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이주한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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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 국적

한국 남편의 직업
N

전문/관리/사무 서비스/판매 기능/기술 농어업/단순노무 기  타 합  계

합  계 26.6 23.7 22.4 18.9 8.4 100.0 30,542
중  국

베트남

일  본

필리핀

몽  고

미  국

기  타

27.7
22.2
39.6
26.0
25.9
38.3
32.0

26.6
20.9
17.0
22.1
22.9
19.8
22.4

22.8
23.0
12.9
22.7
26.6
19.2
22.4

13.8
29.6

3.0
20.7
18.2

2.1
14.6

9.2
4.3

27.5
8.5
6.4

20.7
8.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4,608
10,131

1,484
1,157

594
334

2,234

외국인 

남편 국적

외국인 남편의 직업
N

전문/관리/사무 서비스/판매 기능/기술 농어업/단순노무 기  타 합  계

합  계 35.3 16.6 16.5 6.8 24.8 100.0 9,482
중  국

일  본

미  국

캐나다

기  타

18.6
48.0
29.1
42.2
40.4

16.2
19.4
12.0
10.4
13.8

13.9
12.6
22.8
34.1
29.7

18.8
2.5
0.3
0.0
0.7

32.5
17.5
35.7
13.3
15.3

100.0
100.0
100.0
100.0
100.0

2,597
3,756
1,455

308
1,366

<표 8>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남편의 직업 분포(2006년) 

의 대부분이 교육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기존의 편견이 잘못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7>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편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중국 남성은 고졸, 중졸 

이하의 순이며, 일본 남성은 고졸, 대학 이상의 순이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여성과 결

혼한 미국 남성과 캐나다 남성은 대부분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다. 외국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의 학력을 살펴보면 국가별로 그들의 외국인 남편의 학력 수준과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5. 국제결혼 남편의 직업 분포

<표 8>은 2006년의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남편의 직업 분포를 보여준다. 이 표를 볼 때 파악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은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이 농업종사자만이 아니

라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농어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

이 결혼하는 상대는 베트남 여성들이지만, 이 여성들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 중에도 기능/기술이나 

전문/관리/사무, 혹은 서비스/판매 종사자들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한다. 중국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도 전문/관리/사무 종사자나 서비스/판매, 기능/기술 종사자가 많으며, 이는 필리핀 여성, 몽고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일본 여성이나 미국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은 상당한 

비율이 전문/관리/사무에 종사한다.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외국 여성과 결혼한 한

국 남성의 배우자 국적에 따른 종사 직업의 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한국 여성과 결혼한 중

국 남성은 기타 직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며, 농어업/단순노무나 전문/관리/사무에 비슷한 비율로 종사

한다. 일본인 남편은 전문/관리/사무에 절반 가까이 종사하며, 캐나다인 남편은 전문/관리/사무와 기

능/기술, 미국인 남편은 기타와 전문/관리/사무에 가장 많이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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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 국적

결혼 후의 거주지역
N

서  울 기타1) 수도권 기타2) 광역시 기타 국내3) 국  외 합  계

합  계 20.2 26.7 14.6 35.3 3.1 100.0 30,208
중  국

베트남

일  본

필리핀

몽  고

미  국

기  타

28.8
8.7

18.1
13.7
16.8
36.8
18.1

33.5
18.3
13.9
23.6
31.0
25.1
31.8

12.8
19.5
6.6

13.3
10.9
7.2

11.3

24.4
53.4
15.2
44.7
41.2
10.2
36.1

0.5
0.1
46.2
4.7
0.0
20.7
2.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4,608
10,131
1,484
1,157
594
334

2,234

외국인 

남편 국적

결혼 후의 거주지역
N

서  울 기타1) 수도권 기타2) 광역시 기타 국내3) 국  외 합  계

합  계 31.7 23.0 10.7 11.8 22.9 100.0 9,482
중  국

일  본

미  국

캐나다

기  타

45.5
20.6
33.2
38.3
34.8

34.4
13.4
25.8
27.6
24.1

8.6
11.4
10.2
15.3
14.2

10.7
12.0
11.3
13.6
15.1

0.8
42.6
19.5
5.2
11.8

100.0
100.0
100.0
100.0
100.0

2,597
3,756
1,455
308

1,366
주: 1) 기타 수도권: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포함.

2) 기타 광역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및 울산광역시 포함.
3) 기타 국내: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국내 기타 지역.

<표 9>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결혼 후의 거주지역 분포(2006년)

6. 국제결혼 부부의 거주지역 분포

<표 9>는 2006년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결혼 후의 거주지역 분포를 보여준다. 

이 표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 등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 부부는 

61%, 한국인 부인과 외국인 남편 부부는 65.4%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이 진행되던 초

기와 달리 현재에는 도시 지역으로 확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 부

부의 거주지역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인 부인과 한국남편 부부는 주로 서울, 중국 출신의 부

인과 한국 남편 부부는 기타 수도권에 많이 거주한다. 베트남, 필리핀, 몽고 출신의 부인과 한국 

남편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인 부인과 외국인 남편 부부의 거주지역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이들은 서울과 기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국제결혼 부부의 거주지역 분포를 살펴볼 때, 뚜렷하게 나타는 것은 일본 여성이나 남성과 결혼

한 한국 남성이나 여성 부부의 경우, 그리고 미국 여성이나 남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이나 여성 부

부의 경우 모두 국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7. 국제결혼 부부의 가족해체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과의 이혼은 1,611건으로 전년도 583건

보다 1,028건이 증가(증가율 176.3%)하여 상당히 증가한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부터는 대체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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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인 국적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구성비

계

320 462 401 583 1,611 2,444 4,010 5,794
100.0증  가 - 142 -61 182 1,028 833 1,566 1,784

증가율 - 44.4 -13.2 45.4 176.3 51.7 64.1 44.5
1
2
3

중  국

베트남

일  본

96
-

180

170
-

140

181
7

97

275
28

121

841
147
145

1,431
289
168

2,551
610
202

3,665
895
219

63.3
15.4
3.8

4
5
6

필리핀

몽  골

미  국

-
-
-

-
-
45

29
10
21

44
6

27

112
83
74

142
116

62

171
132
73

220
173
73

3.8
3.0
1.3

7
8
9

우즈베키스탄

태  국

러시아

-
-
-

-
-
-

3
19

6

16
12

5

67
42
39

37
52

33
43

59
65

1.0
1.1

10
11
12

호  주

대  만

캐나다

-
-
-

-
-
-

1
1
4

1
2
3

8
6
4

13 기  타* 16 107 22 43 43 147 195 425 7.3
*인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등 21개국(한국 남자 33개국 외국 여자와 이혼).
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접근일: 2008/05/11). 

<표 10>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과의 이혼(2000년-2007년)
(단위 : 건, %)

국 적

연 령
계 중 국 베트남 일 본 필리핀 몽 골 미 국 태 국 러시아 기 타*

계 5,794 895 895 219 220 173 73 59 65 425
15~19
20~24
25~29

340
1,140
1,036

11
386
618

247
450
121

0
12
38

26
90
57

10
71
52

0
1
5

1
6

18

45
114
95

45
114
95

30~34
35~39
40~44

781
865
747

516
717
648

51
19

5

52
44
27

24
13

8

29
6
4

12
11
16

15
9
6

65
42
31

65
42
31

45~49
50~54

55세 이상

489
258
138

441
222
106

2
0
0

16
11
19

1
1
0

1
0
0

14
9
5

3
1
0

11
14
8

11
14

8
*호주, 대만, 캐나다 등 24개국.
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접근일: 2008/05/11). 

<표 11>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부인의 연령별 이혼 (단위: 건)

증가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7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과의 이혼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부인과의 이혼이 3,665건으로 63.3%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베트남 부인과의 이혼으로 895건

(15.4%)을 차지하였다(<표 10> 참조).

2007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부인의 이혼연령을 보면, 20대 초반(20-24세) 연령층(1,140건)에서 

이혼을 가장 많이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20대 후반(25-29세) 연령층(1,036건)에서 이혼을 많이 한 것

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2007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부인의 이혼 당시 20세 미만 자녀를 두고 이혼한 경우는 모두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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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편국적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구성비

계

1,369 1,407 1,465 1,581 1,789 1,834 2,270 3,034
100.0증  가 - 38 58 116 208 45 436 764

증가율 - 2.8 4.1 7.9 13.2 2.5 23.8 33.7
1
2
3

일  본

미  국

중  국

1,114
199
31

1,097
195
46

1,160
180
51

1,218
226
36

1,351
264
45

1,343
219
124

1,525
238
319

1,650
259
649

54.4
8.5
1.1

4
5
6

독  일

파키스탄

호  주

5
-
-

8
-
-

10
3
5

9
9
8

17
16
13

16
25
7

7
33
10

10
35
10

0.3
1.2
0.3

7
8
9

캐나다

대  만

방글라데시

-
-
-

-
-
-

7
7
6

20
4
5

11
11
9

21 30 24 0.8

10
11
12

영  국

이  란 

프랑스

-
-
-

-
-
-

4
1
5

4
2
4

6
3
2 5 11 3 0.1

13
14

태  국

기  타*
-

20
-

61
1
25

4
32

2
39 74 97 397 13.1

*필리핀, 말레이시아, 네팔 등 21개국(한국 여자 34개국 외국 남자와 이혼).
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접근일: 2008/05/11). 

<표 13> 한국인 부인의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2000년-2007년) (단위 : 건, %)

국 적

자 녀
계 중 국 베트남 일 본 필리핀 몽 골 미 국 태 국 러시아 기 타*

계 5,794 3,665 895 219 220 173 73 59 65 425
자녀있음 430 183 59 60 20 11 24 8 15 50

1명

2명

3명 이상

303
118

9

116
63

4

48
9
2

44
13
3

14
6
0

8
3
0

16
8
0

6
2
0

13
2
0

38
12
0

자녀 없음 5,364 3,482 836 159 200 162 50 51 54 375
*호주, 대만, 캐나다 등 24개국.
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접근일: 2008/05/11). 

<표 12> 외국인 처의 이혼당시 20세미만 자녀 유무 (단위: 건)

건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인 부인 183건, 일본인 부인, 60건, 베트남인 부인 59건 등의 순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였다. 자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존재

는 이혼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12> 참조).

한국인 부인과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2007년에는 3,034건으로 전

년도인 2006년 2,270건보다 764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구성비를 보

면 일본이 1,650건으로 54.4%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미국이 259건으로 8.5%이다. 한국인 남

편의 외국인 부인과의 이혼 양상과는 달리, 한국인 부인의 경우에는 전체 국제결혼의 국적별 구성 

순서인 일본, 중국, 미국의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표 13> 참조).

2007년 한국인 부인의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 연령을 보면, 55세 이상이 700건, 45~49세 493건, 

40~44세 477건으로 나타나 35세 이후, 55세 이상 연령층에서 이혼을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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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적

자 녀
계 일 본 미 국 중 국 독 일 파키스탄 호 주 캐나다 기 타*

계 3,034 1,650 259 649 10 35 7 24 397
자녀 있음 351 127 34 58 1 4 2 6 117

1명

2명

3명이상

260
84

7

91
34

2

25
7
2

42
14
2

1
0
0

4
0
0

1
1
0

5
1
0

89
27

1
자녀 없음 2683 1,523 225 591 9 31 5 18 280
*필리핀, 말레이시아, 네팔 등 25개국.
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접근일: 2008/05/11). 

<표 15> 한국인 부인의 외국인 남편과 이혼 당시 20세 미만 자녀 유무 (단위: 건)

국 적

연 령
계 일 본 미 국 중 국 독 일 파키스탄 호 주 캐나다 기 타*

계 3,034 1,650 259 649 10 35 7 24 397
15~19
20~24
25~29

0
45

144

0
941

0
17
33

0
9

25

0
1
1

0
9

25

0
0
2

0
0
6

0
7

29
30~34
35~39
40~44

319
471
477

95
158
182

43
48
39

83
131
144

2
3
1

83
131

1

1
0
2

9
3
3

70
117
105

45~49
50~54

55세이상

493
385
700

283
272
610

35
12
32

133
85
39

0
0
2

1
0
0

1
0
1

2
1
0

38
15
16

*필리핀, 말레이시아, 네팔 등 25개국.
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접근일: 2008/05/11). 

<표 14 > 한국인 부인과 외국인 남편의 연령별 이혼 (단위: 건)

는 주로 20대 초반과 후반에서 이혼을 하게 되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의 양상과는 큰 대조

를 보이는 현상이다(<표 14> 참조).

2007년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편의 이혼 당시 20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서 이혼한 경우는 일본

인 남편 127건, 중국인 남편 58건, 미국인 남편 3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부인과 외국인 남편의 경우에도 미성년자녀의 존재는 이혼을 억

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15> 참조).

V. 결론 및 논의

이상과 같이 인구통계상의 자료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주로 2000년대 이후 2007년까지 국내 국제

결혼의 추이와 현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이 증가해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건수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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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하는 정도로 작용을 해왔음을 목격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의 국제결혼은 

주로 한국인 여성의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에 기인한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양상이 바뀌어 

한국 남성들의 국제결혼이 한국 여성들의 국제결혼을 능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남성들의 국제

결혼 증가는 주로 혼인적령인구의 성비불균형으로 인하여 혼인시장에 가해진 압박에 의해 촉진되었

다고 보이며, 한국 여성들의 국제결혼은 가치관의 변화와 세계화에 따른 인적 교류의 확대에 기인하

는 바 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김두섭, 2006).

둘째, 한국인들이 국제결혼 하는 배우자의 대상 국가는 2000년대 이전보다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이는 성별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 한국 남성들의 경우에는 중국과 베트남, 일본, 필리

핀, 몽고 출신의 배우자와, 한국 여성들의 경우에는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출신의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앞에서 제시했듯이 혼인적령인구의 성비불균형

으로 인하여 혼인시장에 가해진 압박에 의해 촉진된 한국 남성들의 국제결혼은 중국, 동남아시아 

및 구소련연방국가와의 여성들의 결혼을 증가시켜 왔으며, 가치관의 변화와 세계화에 따른 인적 교

류의 확대에 기인하는 바가 큰 한국 여성들의 국제결혼은 선진국 남성과의 결혼을 증가시켜 온 것

으로 파악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성별과 상대국가에 따라 다른 양상

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모습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해 버리는 인식과는 달리 한

국에서의 국제결혼은 상당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다양성이 간과되어 왔다는 사

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한국의 국제결혼에 내재하는 다양성과 차이에 대해 더욱 주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 예를 들어, 선진국 여성, 즉 일본 여성이나 미국 여성과 결혼하는 한

국 남성의 국제결혼은 선진국 남성들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들의 국제결혼과 마찬가지로 가치관의 

변화와 세계화에 따른 인적 교류의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한편, 선진국 남성, 특히 일

본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의 상당수는 일반적인 한국 여성의 국제결혼과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은 재혼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남성과 여

성 모두에게 공통으로 해당이 된다. 최근으로 올수록 국제결혼 알선업체가 증가하면서, 국제결혼

은 재혼을 하려는 한국 남성들의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들의 상대가 되는 외국인 부인들은 

주로 중국, 필리핀, 베트남 출신들이다. 한편,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 여성들도 재혼비율이 높은데, 이

들의 상대로는 중국 남성이 가장 많고, 파키스탄 남성, 일본 남성 순이다. 국제결혼에서 재혼비율이 

높다는 것은 재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국내 결혼시장에서의 경쟁력 문제로 국제결혼으로 눈을 돌

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재혼의 성립 배경에는 성별과 계층에 따른 차이도 주목되어야 하리라

고 본다. 예를 들어,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 여성의 경우, 중국 남성이나 파키스탄 남성과의 재혼과 

일본 남성과의 재혼은 다소 다른 양상과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남성이나 파키스탄 남

성 등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 유입된 경우나 그 외의 인적 교류의 기

회로 인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일본 남성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거론하였듯이 

1998년 IMF 이후 국제결혼을 한 예처럼 한국 여성들의 경제적 곤궁 탈출이나 지위 상승 등을 의도

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재혼과 관련하여 특이하게 주목을 끄는 것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결혼에서

는 2000년 이후 부부 모두 재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후속연구에서 이에 대한 이유 규

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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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한국 사회에서의 국제결혼에서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합에서는 연령 차이가 크게 나타

난다. 연령 차이가 가장 큰 집단은 베트남, 필리핀, 몽고 출신 등의 외국인 부인과 한국인 남편 부부

이고, 일본이나 미국 출신 등의 외국인 부인과 한국인 남편 부부는 상대적으로 연령 차이가 작다. 

연령 차이가 많은 경우는 남편은 재혼이고 부인은 초혼인 경우에 기인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국가간 발전 수준의 차이에 기초한 저개발국 여성의 상품화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지닌다

(김두섭, 2006). 한편, 한국 여성의 국제결혼에서는 외국 남성과의 연령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나, 

한국 여성이 일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연령 차이가 크다. 이에 대한 이유는 한국 

여성의 일본 남성과의 결혼은 재혼 비율이 높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는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하고 충분한 설

명은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다섯째, 한국 사회의 국제결혼에서 교육 수준은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로 외국인 부인의 학력과 한국인 남편의 학력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이는 한국인 부인과 외

국인 남편의 학력 수준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중국 부인, 베트남 부인, 필리핀 부인은 고졸의 

학력이 가장 많으며 그들의 한국남편들도 고졸의 학력이 가장 많다. 하지만 몽고 출신의 부인은 그

들의 한국인 남편보다 학력이 더 높게 나타난다. 학력 수준을 통해 살펴보면, 동남아국가나 저개발 

국가 출신의 배우자들과 결혼하는 한국인 배우자들은 고졸이 가장 많으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출신의 배우자들과 결혼하는 한국인 배우자들은 압도적으로 대졸이 많다. 

여섯째,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은 농업종사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직종

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확대되었다. 농어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결혼하는 상대는 베트

남 여성들이지만, 이 여성들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 중에도 다른 영역의 종사자들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한다. 그 외, 중국 여성, 필리핀 여성, 몽고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도 전문/관리/사무 종사

자나 서비스/판매, 기능/기술 종사자가 많다. 일본 여성이나 미국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은 상

당한 비율이 전문/관리/사무에 종사한다.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직업 분포를 살

펴보면, 대체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배우자 국적에 따른 종사 직업의 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일곱째,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이 진행되던 초기와 달리 현재에는 국제결혼이 도시 지역으로 확

산되고 있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 부부의 거주지역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인 부인과 한

국인 남편 부부, 중국 출신의 부인과 한국인 남편 부부는 주로 서울 및 기타 수도권에 많이 거주함

으로써 국제결혼이 도시에도 이미 파급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베트남, 필리핀, 몽고 

출신의 부인과 한국인 남편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한편, 한국인 부인과 외국인 남편 

부부는 서울과 기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국제결혼 부부의 거주지

역 분포를 살펴볼 때, 뚜렷하게 나타는 것은 일본 여성이나 남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이나 여성 부부

의 경우, 그리고 미국 여성이나 남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이나 여성 부부의 경우 모두 국외 비율이 높

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이 일본, 미국이나 국외에 거주하기 때문인데, 혼인신고

가 국외에서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가능하고,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 한국인의 상당한 비율

이 일본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하는 동포일 것으로 추정된다(김두섭, 2006). 

여덟째, 국제결혼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결혼이 이혼으로 종료될 가능성도 급격히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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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난다. 이혼하는 외국인 아내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이 절반을 넘고 다음이 베트남이며, 

그 다음부터의 순위를 차지하는 일본 등은 비율이 크지 않다. 이혼한 남편의 국적은 일본이 절반을 

넘는 비율로 가장 많으며, 이는 두 번째 순위인 미국과 현격하게 차이를 보인다. 물론 국제결혼에서 

한국 여성들이 가장 많이 결혼하는 대상의 국적이 일본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수치도 높은 것이 당

연할 수도 있지만, 한국 여성이 다른 외국인 남편들보다 일본 남성과 이혼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

은 이유는 실질적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국인 국제결혼에서 이혼연령을 살펴보면, 외국

인 아내의 이혼연령에 비해서 외국인 남편의 이혼연령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앞에

서 언급한 일본 남성들과의 이혼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따라서 그러한 한․일 국제

결혼의 내부적인 측면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국제결혼에서 

20세 이하 자녀의 존재는 이혼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접근 가능한 인구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국제결혼 내부의 역학

관계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수치들은 인구센서스 상에 나타난 혼인이나 이혼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국제결혼 커플들은 포함시키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1990년대 이후 가시화되었지만 학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되었고, 인구통계자료의 정비도 2000년대 이후부터 정교하게 이루어졌으

므로 그 이전의 자료 접근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인구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해 봄으로써, 향후 증가할 것이 예견되는 한국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문제점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방법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 제공의 의미

를 지닌다. 

2008년 2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실시되는 현실이 반영하듯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

혼은 하나의 결혼 양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는 세계화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외적 조건이 작용

하면서 비단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 주변국들에서도 목격되는 현상이다. 이

들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도 지난 20년간의 지속적인 출산력 저하, 출생성비의 불균형에 기

인하는 혼인 적령기 남녀인구의 불균형, 젊은 여성들의 이농과 도시이주 등으로 농촌 지역 남성들의 

배우자 부족, 저임금 직종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노동

력과 혼인이주자가 계속적으로 유입될 것이다. 또한 가치관의 변화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노동력

의 국제 이동과 국제교류 기회의 확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

서 국제결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른 법적․정책적․제도적 차원의 정비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여겨진다. 앞으로는 국제결혼 내부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이

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 쪽으로 그 방향을 다듬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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